
 13권-33호(633)  2022.8.28. 

1. 3/4분기 제직회: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

2. [매일성경 9-10월호] 큐티책 도착했습니다. (문의: 김성민 집사)

3. 가을학기 양육과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마감 8월 31일)

모집 과정: 정착반, 기초반, 제자반 (문의: 김영목 목사)

4. [교리대학 PART 2] 강의 신청 (신청 마감 8월 31일)

개강: 9월 14일(수) 저녁 8시 Zoom (문의: 김영목 목사)

5. 순모임: 오늘 친교 후

6. 특별새벽예배 가장 많이 출석한 순 시상: 이현진(현희)

7. 목요 중보 기도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8. 9월 11일 주일2부예배는 1부예배와 같은 예배형식으로 드려집니다.

9월 교회 사역 일정   . 

9/11(주) 선교회 월례회 

노방전도 (1) 

9/18(주) 노방전도 (2) 

9/25(주) 새생명축제 (문의: 안정희 집사-전도부 부장) 

  기관장 모임 (10-12월 사역 계획) 

주일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7/31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25-37)

② 8/7 사랑은 어떻게 생겼나요? (고린도전서 13:1-13)

③ 8/14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1-8)

④ 8/21 이웃을 존중하라 (로마서 12:9-21)

⑤ 8/28 이웃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21-35)

⑥ 9/4 이웃과 그리스도를 나누라 (요한복음 1:40-49)

지난주 (8월 21일) 헌금 통계 ($2,506.00)   .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1부 예배                  I                2부예배 
  

예배부름 

 

경배찬양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사도신경 

 

예배기도  

 

광      고 

 

성경봉독 [마태복음 18:21-35] 

 

말씀강해  

“이웃을 용서하라” 

 

● 결단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 축      도 

 

예배부름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사죄은총 

● 감사찬송 #새찬송가 15장 

● 교 독 문 #32번(시편 71편) 

● 사도신경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새찬송가 406장 

봉      헌 

● 봉헌기도 

광      고 

성경봉독 [마태복음 18:21-35] 

찬 양 대 [더욱 사랑] 

말씀강해  

“이웃을 용서하라” 

● 송영찬송 #새찬송가 218장 

● 축      도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찬양예배                  (7:50pm) 
 

소요리문답 시리즈 57-62문: 십계명 (4 계명) 

 

주일설교 요약 노트 (1) 

 

[서론] 복면강도를 용서한 박상철씨 이야기 
 

 

1. 끊임없이 용서하라 

1) 몇 번 용서하면 될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베드로는 외인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를 용서하는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베드로

는 무려 7번이나 용서해 주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2) 끝없는 사랑을 베풀라 

나에게 잘못한 형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예수님

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입니다. 형제를 용

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

다. 일곱 번도 적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

님의 명령은 우리가 형제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 

1)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을 탕감 받은 종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 받은 종]은 누구를 의미합니

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 파산에 이

르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살아도 죄의 고통과 저주 속에

서 살아가고, 죽어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는 끔찍하고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일설교 요약 노트 (2)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빚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

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용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

로에게 들려주신 본문 속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에게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은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

들]을 의미합니다. 

             

2) 동료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악한 종  

임금에게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구원

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료가 진 빚을 탕

감해 주지 않는 완악한 종은,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지 

않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3. 성도여, 네 형제를 용서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1)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형제들을 용서하라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

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들을 용

서해야 합니다.  

 

2)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하는 [나의 형제]는 누구인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 달란트 탕

감 받은 여러분, 백 데나리온 빚진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해야 합

니다. 용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

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형제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

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또 용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용서하십시오. 

형제를 용서하는 것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